
비만치료 보조제 홍수 효과 없다
처방전 없이 약국서 구입 가능 소비자 현혹 … 미국은 기능식품 분류

제니칼, 리덕틸 등 비만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비만 전문치료제들의 인기에 편승해 [비만치료 보

조제]로 허가받은 일반약품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.

특히,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비만 전문약품과는 달리 비만치료 보조제는 처방전 없이도

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.

제약업계에 따르면, 구주제약은 2001년 말부터 녹차에서 추출한 진액분말을 주성분으로 하는 [엑소리제]를

프랑스 알코파마로부터 수입해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.

구주제약은 [엑소리제]를 출시하자마자 일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적극 활용해 대대적

인 신문광고를 한데 이어 최근에는 TV광고를 통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.

구주제약은 광고에 힘입어 출시 4개월만에 35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.

[엑소리제]는 프랑스에서는 일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은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돼 있다. 그러나 우

리나라에서는 프랑스의 의약품 허가사항을 따라 비만치료에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

다.

서울제약도 최근 구주제약의 [엑소리제]처럼 녹차추출물과 오르소시폰이라는 생약성분으로 된 [디바]캅셀을,

청계파마 역시 비슷한 성분의 [그린폰] 캅셀을 판매하기 시작했다. 그러나 2가지 약들은 이미 5-6년 전부터 시

판했던 것으로 포장과 이름만 바꿔 다시 내놓았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치료 보조제는 비만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제니칼이나 리덕틸 같이

지방흡수를 차단하거나 중추신경에 작용해 포만감을 일으킴으로써 지방을 감소시키는 등 직접적인 비만치료

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.

따라서 비만치료 보조제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비만을 관리하면서 함께 복용하면 비만치료에 도움

이 되는 의약품이나 전문약품, 일반약품을 막론하고 약물로 비만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

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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